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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년 9월 6일

부산 후원회 연설

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! 후원회원 여러분! 

그리고 멀리 서울에서 이곳까지 찾아주신 민주당의 국회의원 여러분, 지구

당 위원장 여러분,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, 감사합니다. 

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이 제게 큰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.참으로 감사

합니다. 

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, 저는 부산에서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. 그러나 

저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.부산은 저를 키워준 곳이기 때문입니다. 

제가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마다 사람들은 부산을 비난했습니다. 그러나 저

는 그런 비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비록 당선은 시켜주지 않았지만 여론

조사에서 항상 1위를 만들어 주었고, 40퍼센트 가까운 지지표를 모아 주셨

습니다. 그 힘으로 저는 93년 당내 경선에서 최고의원에 당선되었고,정치 

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. 

그리고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가끔은 1위를 하기도 하는, 차기 지도자 후보 

중에 한사람이 되었습니다. 부산이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입니다. 이 

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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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이 부산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. 저는 이 곳 부산에서 시작

하여 이루고 싶은 더 큰 꿈이 있습니다. 

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. 4.19혁명,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항쟁, 

85년 2.12 선거혁명,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치열했던 6월 항쟁은 부산시민 

모두의 가슴에 큰 자랑으로 남아 있습니다. 

부산은 포용의 도시입니다. 6.25전쟁 당시 부산은 임시 수도로서 전 국민

을 감싸 안았습니다.그 시절을 부산에서 보낸 사람들은 지금도 부산의 따

뜻한 인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이 또한 부산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

니다. 

저는 우리 부산이 또 한번 역사에 남는 큰 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그

것은 우리 부산이 지역간의 갈등과 분열을 녹아내는 용광로가 되는 것입니

다. 

지역구도가 우리 정치를 망치고 있습니다. 지역구도를 이대로 두고서는 우

리 정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 갈 수가 없습니다. 이대로는 새로운 미

래도, 새로운 역사도 없습니다. 

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, 민족끼리 분열하여 서로 싸운 역사 치고 후손

들이 불행으로 몰아넣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. 

21세기 한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, 우리가 겪었던 불행을 후손들에

게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 이제 동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. 

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, 

우리 부산이 앞장서서 동서를 하나로 묶어 냅시다. 부산사람들의 뜨거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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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슴으로 동서간의 갈등을 녹여 버립시다. 이 일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위

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. 

부산시민들의 영원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. 

북방경제시대가 열리게 되면 우리경제는 인구 1억의 시장을 가지게 될 것

입니다. 동북아 경제시대가 열리게 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

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.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. 

경의선이 연결되어 부산에서 유럽까지 기차가 달리게 되면 우리 부산은 세

계 물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. 이 모든 것이 남북관계에 달려 있습니다. 

그런데 남북관계는 남남갈등에 발목이 잡혀있고 동서갈등은 남남갈등을 증

폭시키고 있습니다. 하루 빨리 동서가 하나되어 북방경제, 동북아 경제 시

대를 열어야 합니다. 

새로운 기회, 새로운 역사,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. 이 곳 부산에서 여러분

과 함께 이루고 싶은 저의 꿈입니다. 

저는 이 꿈을 위하여 지난 10년 동안 온갖 고난을 견디어 왔습니다. 그리

고 당선이 보장된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다시 이 

자리에 섰습니다. 포용의 도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자부심과 넓은 가슴

을 믿고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. 함께 하십시다. 포용의 도시, 민주의 도

시, 우리 부산이 앞장서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갑시다. 

92년 대통령선거 개표 날, 영남에는 환호가 넘쳤고 호남은 탄식만 있었습

니다. 97년에는 그 반대였습니다. 2002. 12. 17.에는 영남에서도, 호남에서

도, 그리고 전국에서 골고루 박수가 나와야 합니다. 절반의 대통령이 아니

라 "통합의 대통령"이 나와서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 가야 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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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와 함께 민주세력, 개혁세력, 통합세력을 하나로 뭉쳐 지역구도를 정책

구도로 재편하고, 이 세력이 국회의 다수당이 되어 중산층과 서민의 시대

를 열어가야 합니다. 

저는 그 동안 정도를 걸어 왔습니다. 어떤 이익이 있어도 길이 아니면 가

지 않았습니다.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. 

그리고 원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도전하고 승부해 왔습니다. 

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입니다. 세계가 함께 경쟁하는 시대에는 원칙과 신

뢰가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. 정도정치로 원칙과 

신뢰가 바로 선 사회를 열어 가야 합니다. 

21세기는 변화의 시대입니다. 변화의 시대는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

니다. 새로운 시대는 원칙으로 특권과 반칙으로 법 위에 군림해 온 특권층

의 시대가 아니라 원칙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보통 사람의 시대입니

다. 

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낡은 시대에 안주하여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

람들을 68세의 후보와, 도전정신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보통사람의 

시대를 열고자 하는 50대 서민 후보의 승부가 될 것입니다. 

다음선거는 지역대결이 아니라, 시대정신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

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. 우리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갑시다. 그

리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, 새로운 역사를 물려줍시다. 감사합니다. 


